
:  함께라는 이름의 대한산업보건협회

같이 보기

Together

*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 전에 촬영한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.

50

51

2020  SEPTEMBER  VOL .389



‘함께’라는 이름으로

대한산업보건협회는

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

이들과 다 같이 걷겠습니다

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. 

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,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

정신이 이뤄낸 것입니다. 

해방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

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

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데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가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

뿐만 아니라 IMF 등 경제 위기 때마다 금 모으기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의 뛰어난 위기 극

복 능력이 있었기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

얼마 전, 안산에 위치한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 방문했습니다. 내부에 들어선 순간, 저는 놀라움

을 금치 못했습니다.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작금의 상황에서도 한마음혈액원에

는 헌혈로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어

려운 위기를 ‘함께’, ‘다 같이’ 극복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피부로 체감했습니다.

숱한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,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

니다.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다

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대한산업보건협회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‘함

께’하겠습니다.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‘다 같이’ 노력하겠습니다. 

글·사진

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

Togeth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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